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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케미칼, 발기부전약 판매중지?
식약청, 대중광고 규정 위반으로 … 과징금 5000만원 내면 면죄부

SK케미칼의 발기부전치료제 <엠빅스>에 대해 6개월 판매중지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이 내려질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SK케미칼이 <엠빅스>에 대해 전문의약품 대중광고 금지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판매업

무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을 예고했다고 2월11일 발표했다.

현행 약사법은 전문의약품에 대해 신문과 방송 등을 통한 대중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하면 6개월 판매

중지의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하고 있다.

식약청에 따르면, SK케미칼은 모 일간지 기획면에 <엠빅스>에 대한 광고성 기사를 싣는 방식으로 대중광

고를 실시했다.

SK케미칼 관계자는 “전문약 광고규정을 고의로 위반하려 했던 것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지나쳤던 것 같

다”며 “앞으로 좀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것”이라고 해명했다.

식약청은 2월23일까지 SK케미칼의 소명 내용을 검토한 후 3월에는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한편, 식약청의 사전통지대로 행정처분이 확정돼도 SK케미칼은 과징금 납부로 갈음할 것으로 예상된다.

과징금 최대액수가 5000만원 수준으로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기 때문으로 동아제약과 종근당도 발기부전치료

제 대중광고가 적발돼 과징금 납부로 대체했었다.

식약청 관계자는 “발기부전치료제와 비만치료제 등이 전문의약품의 대중광고를 금지한 약사법을 무력화하려

는 움직임을 보여 우려스럽다”며 “중장기적으로 과징금 액수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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